
숫자로성북을보다 통계로말하는성북 vol.44
〮 〮

지방자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단체자치와, 지방자치단

체와 주민의 관계를 설정하는 주민자치로 나뉜다. 지방자치는 주민자치가 활성화

될 때 지방자치가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와 주민자치

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요소이다.

2022년 기준, 서울시 내에서 시범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시행하고 있던 구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주민자치회에 관한 인식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주민자치회

의제사업 주민 인지율은 57.6%로 절반 이상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개 이상의 사업을 인지하는 주민 중 82.7%는 주민자치회를 통한 의제사업이

지역문제 해결에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주민자치회 시행동에 거주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동주민센터와 주민의 협력 수준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통계로 말하는 성북을 통해, 주민자치회에 대한 성북구민들의 인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0

1

2

3

4

5

6



▶성북구민 중 절반 정도는 주민자치회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023년 주민자치회 인지율은 2021년 대비 3.7% 감소하였다.

▶ ‘인지’ 응답은 40대(60.6%), 50대(60.8%), 돈암,길음권(63.6%), 정릉권

(59.6%)에서 응답이 높았으며, ‘비인지’응답은 15-19세(62.9%), 동선,안암,

보문권(73.7%), 다세대 주택 거주자(59.3%)에서 응답이 높았다.

▶ ’인지+참여자’(2.2%), ‘인지+비참여자‘(12.5%), ‘이름 정도만 들어봄’    

(38.7%), ‘비인지‘(46.6%)를 차지하였다. 

▶주민자치회를 인지하고 있는 성북구민 중 72%는 사업의 이름은 들어봤지만

내용은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북구민 중 7.2%는 주민자치회 ‘참여 의향’을 보였으며 연도가 지날수록

참여의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민자치회 참여의향은 권역별로 성북,삼선권(18.7%)에서 가장 높았고, 

정릉권(2.8%)에서 가장 낮았다.

▶주민자치회 참여 의향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지율이

가장 높았던 50대가 9.9%로 주민자치회 참여의향이 가장 높았다. 

▶주민자치회 인지율이 15-19세 다음으로 낮았던 20대는 주민자치회

참여의향이 가장 낮은 것(3%)으로 확인했다. 




